
모기업 공생협력 프로그램

SK 하이닉스



Contents

사업장 소개

공생협력 경영방침

공생협력 추진활동

IOT기반 안전활동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사업장 소개



동 영 상



청주사업장 약 500,000m2(15만평) 및 총 7,500명 구성원 근무중이며,

신규공장 230,000m2 (7만평) ‘18.10 준공예정





공정소개

반도체 장비 원료공급



공생협력 경영방침





 실천 중심의 SHE 문화 확산
전 구성원 안전교육 유인 확대와 맞춤형 교육 강화를 통한 안전인식 제고 및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활용하여 실천 중심의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한다.

 3D 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쾌적한 캠퍼스 구축
Danger(위험), Dirtiness(불결), Difficulty(힘듬) 등의 캠퍼스 내 산업재해를 발생 시키는 위험요인과
유해한 작업환경요인을 개선하고,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 시키는 힘들고 불편한 작업 공정을 개선한다.

 공생협력을 통한 협력업체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당사와 협력업체의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지원 협력체계를 구성 및 운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위하여 작업안전수칙 및 유해위험정보, Golden Rule 규정등의 안전.보건 관리기준을 제공하고
협력업체의 Risk관리지원을 통한 상생발전을 실천한다.

 공정안전관리시스템(PSM) 체계 구축
공정안전관리시스템(PSM) 조기정착 및 고도화를 통한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공정 Risk 관리를 위해
캠퍼스 내 PSM 이행수준 평가 및 체계적인 유지, 발전이 가능하도록 PSM 제반 관리시스템 운용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공정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이행한다.

 사람중심, 현장중심의 안전예방활동 전개
구성원의 안전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인식하고 사람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위하여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작업전 사전 안전점검 및 현장 내 불안전한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고, 위험예지 훈련을
통해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예방활동에 집중한다.





공생협력 추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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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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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경진대회 안전지식 골든벨 대회



비상대응 교육 보호구 착용 / CPR 실습 훈련

비상 대응 체계 보호구 개론

보호구 착용 요령비상 대응 체계

보호구 착용 및 현장활동 실습

심폐소생술 실습



관리감독자역량확보 PSM 전문가과정 중량물취급작업자

교육 Review 교육 평가 현장 맞춤 코칭 외부전문강사 초빙 신호수 실습 교육 평가



사업장 내/외부에 시설을 활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캠페인 및 교육진행



IOT기반 안전활동



IOT 기반 기술 시스템 및 고위험 사고 예방 활동

환경 안전분야 IOT 기술을 적극 활용한 안전사고, 법/규제 등에 선제적 대응

작업장 불완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을 파악/조치하여 중대 재해 사고 선재적 예방 하고자 함







주요

기능



Gray Zone

Green Zone

Green Zone

개 요개 요 점검사례



● ● ●





협력회사, 장애인, 지역 기업체 등 환경안전체험시설 외부 오픈 (년 약5,000명 이용)

가상 안전 체험관 운영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안전보호구 지급
위험성평가

개선 지원

협력업체
포상/행사

작업환경측정 지원 부속의원 지원

협력업체

Portal System 개발

예산책정 및 집행 공생협력 추진 사례



SK하이닉스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있는 본 행사를 통해 회사의 경영 현황과 반도체 최신 동향 등을 공유하며 상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

다. 특히 이번에는 2∙3차 협력회사들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SK하이닉스는 금년 하반기부터 2차 협력

회사의 생산성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동반성장 협의회 회장인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이사도 “상호간 공동의 가치

를 창출하고 실질적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 협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공동의 철학과 목표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SK하이닉스는 협력회사 지원을 위해 총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특

히 금년에는 2∙3차 협력회사 상생협력모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1차 협력회사와 함께 2차 협력회사에 대

한 대금지급 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결재 시스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반도체 생태계 강화, 협력회사 적극 지원”



SK하이닉스는 임금 인상액의 20%를 협력회사와 공유하는 프로그램 ‘상생협력 임금 공유제’을 2015년 국내 기업 최초로 도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조성된 기금은 총 66억원이었다. - 2017.03.20 기사 –

특히 올해부터는 협력회사 대한 금융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SK하이닉스는 이를 위해 6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신설해 기존 1

차 협력회사 위주 지원을 2·3차 협력회사까지 확대한다. 또 협력회사간 현금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현금결제지원펀드’ 신설

했다. 협력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11건의 기술특허를 무상 이전했으며, 22개

사에는 특허 전문인력을 지원해 컨설팅을 시행했다. 같은 기간 동안 미세 패턴 웨이퍼 2250장을 협력회사에 제공해 중소 장비업체의 기술개

발능력 향상을 지원했으며, 현재에도 이를 지속 추진 중이다 - 2017.08.06 기사 -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동 영 상


